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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개개개 요요요

본 논문은 2004년 9월에 전시되었던 석사학위 청구 발표작인 ‘숲을 거닐다’에
전시된 작품을 대상으로 제작 동기의 정신적 배경을 연구하고,조형적 분석과
작품 설명을 통하여 전개 방법 및 그 표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기술한 것이
다.
자연은 하나의 영혼 상태에서 내면 세계를 형상화하여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미학적 사색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본 연구도 생명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대자
연의 질서 속에서 자연과 나와의 관계를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작품은 표면적(表面的)자연의 이미지에서 출발하여 사색과 성찰의 과정을 거
쳐 인간 내면의 정서적 안정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숲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에 우주의 섭리를 따르고 자연과 동화되는 삶을 중시하는 동양사상의 시각
으로 접근함으로서 도(道)와 동일하게 보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인간의 삶
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장사상(老莊思想)의 무위자연(無爲
自然)과 연관지어 기존 이론을 정리 요약하고자 하였다.
자연의 일부분인 숲을 통하여 느껴진 관조적 사유로 형성된 자연관은 수묵 정
신이 내재된 여백과 점의 표현방법으로 회면에 나타나면서,작품으로 완성되어
진다.이러한 동양의 정신을 받아들여 조형화한 산수화의 여백은 자연으로 귀
착(歸着)되어 하나가 되고자 하는 옛선인들의 의취(意趣)가 담긴 공간이 된다.
작업을 통해 대상의 단순한 외형의 모방에 대한 중요성보다 작가의 주관적 감
성에 따른 새로운 미의식의 체계가 형성되어야함을 알게 되었고,이를 위해 보
다 더 진지한 탐구 정신이 필요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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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resentstudyaimsatexaminingmyartworking,whichhasbeenformed
from 2004.Anditisidentifiedthemotivationofworkbyanalysingspiritual,
philosophical issues. It is included modeling analysing method and
representationofmywork.
Itisheldthatitisformedbytheview ofnaturewhichisrepresentedbyLao

thoughtandimaginationofprimitivenature.
Theview ofnatureoforientalphilosophyimpactedmyideaandview ofnature
whichisbasedononenessofnatureandman.
Itisformedby chineseinks,ablank spaceandcalligraphy dotwhich is

designed the vies oforientalphilosophy in accordance to woods and man
oneness.
Theforestwhichisnaturalonepartitleadsanditfeelsandtheview ofnatur
ewhichisformedinpositioncontemplationprivateownershipwithexpressionm



In orderto realize the vision ofthe communication ofnature and me,I
transferredtraditionallandscapetechniquetomodernmodelingimage.
Itwassetupwiththeview tomaketheideasofmyorientationofworksin
thefuture.

ethodofthemarginwherethepossibilityjellyspiritisimmanenttobecompleted
withtheworkandpointappearsintheslicedraw fishcotton,itcomes.
Itacceptsthespiritoflikethisorientandthemarginofthemouldingangeron
elandscapepaintingreturnbecomesnaturalandbecomesoneandgrudgeofthe
oldvirtuouspeoplewhodotosleepbecomesthespacewhereitispu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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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서서서 론론론

점점 더 많은 물질적 풍요로움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정신적
인 불안과 공허함을 벗지 못하며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 또한
같은 모습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는,보다 신속한 정보를 요하고 어떠한 상황에
도 대처하는 처세술의 중요성이 대두되는데,이러한 사회속에서 고요히 내면
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이에 자연은 고요한 내면으로 이끌어 주
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사유하게 도와주는 촉진제의 역할을 한다.
위대한 예술가의 근저(根底)는 자연에서 새로운 생명을 발현(發現)함으로써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데,숲을 통한 자연과의 교감은 현실에서 생긴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흔들리는 자아를 바로잡는데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숲속에서의 사색은 의도적으로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자연과 동화되는 체험
을 느끼며,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동양적 자연관을 통해 이루어
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생긴 내심(內心)의 정취(情趣)는 삶의 변화 속에서 여
유를 갖게 한다.그러므로 가장 순수하고 평온한 자연의 마음으로 돌아가 자
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보다 더 겸손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을 갖는데 도움을 준다.
예로부터 화가들이 자연의 섭리를 깨우침으로서 내적 수양을 이루고 필묵
연습을 통하여 기법으로 이해함으로서 외적 수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
한 바와 같이 진정한 예술작품은,예술가의 예술 정신과 표현 정신이 동시에
길러져야지만 이상적으로 합일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가능함을 알고 서술
해 나가고자 한다.
논문은 작품의 정신적 배경이 되는 노장사상(老莊思想)의 무위자연(無爲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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然)이 담긴 동양사상적 자연관을 피력하고,『필법기(筆法記)』를 통한 수묵
의 정신적 측면과 더불어 본인 작품의 주된 표현인 점의 운용으로 나타낸 ‘미
점산수’(米點山水)와 연관성이 깊은 ‘사’(寫)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후에 이를 회화로 도입하여 표현한 곽희(郭熙)의 『임천고치(林泉高
致)』에 나타난 산수를 보는 관조적 측면에 대해 서술하여 실재로 숲속에서
자연과의 교감을 이루는 과정에 대입하여 풀어보고자 한다.
화면에 나타난 숲은 전통 회화에서 도입한 여백과 점에서 각각 어떠한 의미
로 쓰여졌고 이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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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본본본 론론론

111...동동동양양양 사사사상상상으으으로로로 본본본 자자자연연연관관관

자연은 인간에게 무한한 혜택을 주는 산물이며,공생(共生)하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특히 예술가에게 있어서의 자연이라는 소재는 풍부한 감
성과 창작 의욕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소재라고 한다.
“화가는 시인과 같은 자연적인 물체와 혼연 일체성을 표현한 방법은 없지만
이러한 작용이 실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그의 작품 속에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만약에 그림을 보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선입관(先入觀)
을 완전히 없애고 예술가의 신념에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개방한다면 우리는
그 그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연의 생명을 우리 자신이 느낄수 있다.”는 마
이클 셀리번의 말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른 태도와 해석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자연과 교감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의 어떠한 정해진 선입견과 받아들이
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여야만 하는데,그래야만
자연을 제작한 작품을 접할시에도 교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자연이 거대한 연속체라는 생각과 함께 인간과 자연 사이를 기(氣)가 매개하
는 것으로 보았던 동양인들은 인간은 대자연의 일부요,그렇기에 인간과 자연
의 합일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했다.
회남자(淮南子)1)에는 “자연을 알되 인간을 알지 못하면 사회에서 살아가기
가 힘들고 인간을 알되 자연을 알지 못하면 진리의 세계에서 노닐 수 없다”
고 언급하여,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동양
1) 한나라 초기 한 고조 유방의 증손자이며 한무제 시대 지방 제후였던 회남왕 유안의 주도하에 여러사람
과 함께 저술한 집체(集體)저작이다.‘선진시대’와 ‘한나라시대’라는 역사의 관절에 서서,선진시대의 사
상을 정리하고 새로운 한나라 문화를 여는 기틀을 제공하였다.이석명,『회남자-한대 지식의 집대성』,
(경기 :사계절출판사:2004)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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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노장사상(老莊思想)이나 또는 신선사상(神仙思想)에서 그 근원을 파악
할 수 있는데,특히 노자(老子)2)로부터 출발한 자연관은 무위(無爲)와 연결
되어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는 말로도 표현되었다.
무위자연의 미는 천지 대자연에 인공을 가하지 않고 천연적인 자연계가 생
성 변화의 총원리로 드러나는 미를 말한다.3)이때의 자연(自然)이란,자기에
대해서도 만물(萬物)에 대해서도 ‘인위(人爲)를 가하지 않은 스스로 그냥 있
음'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진다.또한 ‘사람은 땅을 본받았으며 땅은 하늘을
본받았고,하늘은 도를 본받았으며 도는 자연을 본받았다’고 하듯이 도(道)와
자연(自然)을 같은 것으로 이해했다.
무위(無爲)란 글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새삼스럽게
흔적을 남기지 않는 자세를 말하고,인간을 초월한 도(道)나 천(天)의 작용으
로서 무리를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자연에 맡겨두는 것이 무난하다고 풀이된
다.자연(自然),무지(無知),무념(無念)등의 말과 붙여서 쓰기도 하며 노장사
상에서 최고의 도덕적 행위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즉,개인의 욕심 때문에
인간적인 얕은 꾀를 부리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불행을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자연의 법칙에 입각하여 따르는 것이 개인의 편안과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추측되어진다.
그리고 도를 체득하고 실행하기만 한다면 일체의 불합리한 현상들은 저절로
소멸되고 진(眞),선(善),미(美)의 세계 속에서 온 천하가 화평하게 되며,행
복이 가득차게 된다고 하였다.즉,무위자연한 사람은 소박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득,작위성,이기심 따위를 멀리하게 마련이므로 이러한 사람은 무
엇에도 얽매임이 없이 유연한 까닭에 무엇이든 제압할 만한 힘을 지니고 있

2)노자(老子):초(楚)나라 고현 려향 곡인리(古懸 厲鄕 曲仁里)사람이다.성은 이 (李)씨고,이름은 이(耳)
이며 자는 담(聃)이니 ,주(周)나라 왕실 서고의 관리였다. 장승구 외 14인 『동양 사상의 이해』,
(서울 경인 문화사 ),2002p229

3)지순임,『중국화론으로 본 회화 미학』,(서울:미술문화),2005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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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실제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법칙에 근거하여야만 그

결과로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다.또,목적에는 나름대로의 법칙이 수반되고
내재되며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보면,노자의 무위자연은 자연을 통하여 인격 형성에 가까워지는데 도움
을 준다.
이러하듯이 동양사상적 입장에서 본 자연관이 생활에 깊이 반영됨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관점은 시대를 불문하고 자아성찰을 위한 끊임없는 탐구정
신이 계속되는한 그 중요성이 유지될 것으로 여겨진다.

1) 『임천고치(林泉高致)』로 본 관조적 산수

노장사상에 대한 실천적 삶을 고취한 인생은 산수화(山水畵)의 등장으로 인
해 본격적인 무대로 발돋움함과 더불어 순수한 감상의 대상이면서도 인간과
자연의 특수한 관계를 상정하는 의미체계라는 점에서 산수화 속에 담긴 내용
의 중요성이 항시 앞서게 되므로,단순히 보이는 산천의 경계를 화폭에 옮긴
것이 아니라 특수한 자연관의 유형화를 뜻한다.
작품을 형성함에 있어서 실제의 경관을 보고 그리되 내적 사유를 통해 걸러
진 결과물은 화면 속에 녹아든다.이는 겸재(謙齋)정선(鄭敾)으로부터 시작
된 실경산수(實景山水)4)와 유사한 접근 방법으로 이루어졌다.실제의 경치를
보고 그렸지만 구도와 비례 등 화면상의 조화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경치를 즐기면서 도를 이루고자 하는 선비들의 사상이나 누워서 경치를 구경

4) 겸재 (謙齋)정선 (鄭歚 ,1676-1759)의 예술에 대해서는 당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명상
과 찬사와 존경의 예찬이 이어지고 있다.겸재가 이룩한 예술세계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진경산수라
는 장르를 개척하고 또 그것을 완성한 것이다.그는 중국풍의 그림을 답습하던 종래 화가들의 관념산수
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산천의 아름다움을 직접 사생하여 이를 감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진경산수의 창
시자가 되었고 또 그것은 후대에 두고두고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유홍준 ,『화인열전』 (서울:역
사 비평사 ,2001),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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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와유(臥遊)의 정신에 의거(依據)하여 자연 속의 오묘한 조화 및
신비로움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사생도 중요하지만 사의(寫意)를 더욱 중요시한 까닭은 화폭 위의 산수를 실
제의 산수와 동일시하지 않고 창작된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인정했기 때문이
라고 짐작된다.또한 ‘인간의 본연적 조형력은 형식의 관찰에서가 아니라 형
식의 창조에서 확인되는 것이며’5)형식의 창조는 사물의 사실적인 외형 묘사
뿐만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보는 직관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곽희(廓熙)6)는 객관적 사실의 경물을 화면에 옮길 때는 이상화시켜 표현하
였는데 화면 속의 자연은 화가에 의해 선택되어진 상징적인 세계를 형성하게
된다.그의 그림은 산수 부분 이외의 여백(餘白)까지도 우주의 무한한 공간에
서 노닐 수 있는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치게 한다.
이와 같이 자연이 정신적인 소요를 하는 힘을 준다면 화가는 그 정신적인 힘
으로 산수화를 제작하고 또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그래서 산수화는 우리에
게 정신적인 위안과 활력을 준다고 여겨지고,이를 그리는 행위를 통하여 자
연을 즐기는 체험을 하는 상상과 더불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며 다시 현실
의 일에 충실하게 된다.
그는 ‘산수를 직접 체험함으로서 인간 심성의 바탕을 기르고 자연과 벗하여

본래의 천성을 찾는 즐거움을 맛보며,소박한 생활 속에 은거하면서 인간 심
성을 쾌적하게 하고,자연으로 돌아가 혼연일체가 되는 것을 인격수양의 방편
으로 본다’고 언급하였다.곧,자연 속에서 심성을 수양하고자 하는 본능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자들이 밟았던 길인 것을 알고 있으
나 실제로는 실천하기 어렵다고 하듯이 직접적인 관찰을 진행해 나가는 것
5)emilutitz,<<gesehictederasthetick>>,(서울,서문문고).윤기종 역 1976,p142
6)곽희(廓熙 1023~85년경):산수화가이자 화론가로서 『임천고치』(林泉高致)의 저자이다.이 책은 산
수의 근본을 인식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산수화가의 마음가짐,자연을 관조하는 방법,산수화의
기법들을 설명한 화론이다.지순임 ,『중국화론으로 본 회화 미학』,(서울:미술문화),2005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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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직접 산천으로 나아가 관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산천마다 다른 풍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기후
조건 및 관찰 각도와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고,또한 느낌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산천에 대한 화가의 관찰은 반드시 자세하고 치밀하여 전면적이면서
도 깊게 들어갈 수 있어야만 비로소 제각기 다른 산천의 특수한 의태(意態)를
표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이에 본인은 자연을 접할 때 여러 각도에서
연구하고자 노력하여 계절의 변화를 눈여겨 보고,같은 풍경이라도 아침 저녁
의 변화를 살펴서 표현하도록 하였다.

산은 물로써 혈맥을 삼고,덮여 있는 풀과 나무는 머리카락을 삼고,
안개와 구름으로서 신채(神彩)를 이룬다...7)

이러한 구절에서와 같이 산은 물을 얻어야 아름답게 되는 것이며,물은 산을
얻어야 아름답게 되는 바와 같이 산,물,연기와 구름 ,풀과 나무,등은 모두
대자연의 경물들이며 이들은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또한 “바위
는 천지의 뼈이고 물은 천지의 피이다.”8)라고 하였는데 이는 자연과 인간과의
합일된 경지로서의 친화를 뜻함으로 여겨진다.
곽희는 회화 창작시의 정신적 측면을 언급하면서 인격 수양의 도구로 해석
하였다.

세상사람들은 내가 붓을 쉽게 놀려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그림 그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
장자가 말하기를 “화가가 옷을 훌훌 벗고 자유롭게 편한 자세를 취하

7)서복관,�중국의 예술정신 �,권덕주 외 역(동문선,2000), 382쪽에서 재인용.
8)지순임 ,『중국화론으로 본 회화미학』 ,(서울:미술문화),2005,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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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화가의 법을 터득한 것이다”라고 하였다.사람
은 모름지기 인위적인 허울을 벗고 본연의 자세로 마음이 너그럽고 유
쾌하게 하며 생각이 사리에 맞도록 수양해야 한다.그러면 소위 평탄
하며,바르고,사랑스럽고,신실(信實)해지는 마음이 생긴다.9)

이러하듯이 그림을 제작한다는 것은 손끝 솜씨로서의 기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라 작가의 예술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다.다시 말하자면 예
술가에게 있어서 수동과 능동의 상호작용은 내적인 생각의 구상과 외적인 표
현의 구현이라는 두작용으로 나타나는데 머릿속에 생각한 구상이란 작품의
모체를 말한다.
그러나 이 구상이 구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한낫 꿈에 지나지 않으므로 진정
한 필묵을 통한 예술은 흉중(胸中)의 산수와 서로 어울려서 안으로는 마음의
근원을 터득하고,그 후에 자연의 조화를 스승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어야 한
다.
이와 같이 곽희의 참된 뜻은 그림의 경지가 그윽하고 아름다운 정취를 표현
하는데 있으니,마음을 가라앉히고 쓴 훌륭한 싯구와 같이 좋은 의취(意趣)를
찾아야 하며,기분 내키는대로 그림을 그리려 해서는 안된다.따라서 본인 또
한 자신이 자연의 풍경 속에서 얻은 심경을 풀어내기 위해 이와 비슷한 창조
의 과정을 겪으며 자연 속에서 고독과 적막과 같은 가슴 속의 일기(逸氣)를
그려냄으로서,현실에서의 예술체험을 창의적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9) 지순임 ,위의책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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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묵의 정신과 미점산수(米點山水)

당(唐)나라 화가 왕유(王維)10)가 "화도(畵道)에는 수묵이 제일 으뜸이다.수
묵화(水墨畵)에는 자연에서 조화의 공(功)을 이룩한 것이다."라며 자연과 더
불어 수묵화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듯이 수묵의 세계는 모든 색상을 부정
하고 수묵 단색으로 붓을 운용(運用)하여 고도의 정신성을 발휘한다고 하였
다.
더욱이 먹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받은 것이며 그것은 자연 그대로의 물질이
다.11)즉 자연적 소재를 태워 생기는 그을음으로 만들어졌으니 그 자체가 자
연의 일부인 것이다.먹은 단순히 검은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색을
초월한 아득하다는 함축성을 상징한다.
이에 장언원(張彦遠)12)은 “먹으로 색(色)을 대신하는 것이다.먹을 사용하면
오색(五色)이 구비된다”고 하여 먹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노자는 “오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고 하여 사물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수묵의 중요성은 중국의 화가인 형호(荊浩)13)가 회화를 창작할때 기
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자세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이는『필법기』14)(筆法記)에
10)왕유(王維):남종 (南宗)문인화가(文人畵家)로 당(唐)의 이사훈(李思訓)과 같이 남북화의 시조라
하는 ‘남북이대화파’이다.김청강,『동양미술사』 ,(서울:을유 문화사),전진숙 역,1998
,p176

11) 김용옥,석도화론 (서울:통나무,1992),p55
12)장언원(張彦遠):자(字)가 애빈(愛賓)이고,『역대명화기』 열권을 찬술함으로서 당이전의
화론,화사 연구에 필수 불가별한 자료를 제공하고 중국회화사를 궤도에 올려놓았다. 지
순임 ,『중국화론으로 본 회화 미학』,(서울:미술문화),2005p164

13)형호(荊浩):생몰년은 확실하지 않으나 활약시기는 당말에서 오대에 걸친 전환의 시기였
다.서방 산시성에서 태어났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안(長安)이나 베이징에서 피어난
문화를 충분히 흡수  했으며,또한 그 곳에서 이름을 떨쳤던 사람이다.이마미치 도모나부,
『동양의 미학』 ,(서울: 다할 미디어 ), 조선미 역, 200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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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였다.
그 중에서 그림을 여섯가지 요소로 나누어 분석한 육요(六要)의 개념은 화가
가 자기 회화의 도달 수준을 스스로 반성하고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기,운 (氣,韻)사,(寫),경(景),필(筆),묵(墨)중에서 작품과의 연관성을 두어
이중 ‘사’(寫)는 본인의 작품 형성에 지침이 되어준다.
첫째로 마음이 필이 호응하여 일체가 되었을때 마음 가는대로 손에 잡을 필
을 운행하는 것을 뜻하는 ‘기’(氣)를 중요시하였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마음에
따라 필(筆)을 움직여야만 자연스러운 형상을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여겨진
다.즉 자연의 생동적인 형상에서 느낌으로 인하여 형성된 자신의 감정과 정
신세계를 화면에 드러내면서 창조적인 정신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로 위에서 말한 ‘기’(氣)와 조화를 이루어 표현할때 먹의 흔적을 드러
나지 않게 운용해야 한다는 ‘운’(韻)은 작품을 형성하면서 표현하려는 형상의
성질에 맞게 붓을 사용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세번째는 자연 경물을 화면에 옮기기 전의 구상 활동을 의미하는 ‘사’(寫)인
데 이는 표현하려는 대상을 큰 덩어리로 파악하여 핵심이 잘 드러나도록 생
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네번째로는 산수를 논하면서 안개와 구름과 연기가 때에 따라서는 가볍게도
하고 무겁게도 해야한다며 형상의 일정치 않음을 인식하고 그 자연 경물의
계절,기후,환경 주거에 따른 변화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경’(景)을 통해 언급
하였다.
마지막으로 붓의 운행은 화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화가가 끊임없는
노력과 숙련을 갖추어야만 창조적인 그림이 나온다고 하는 ‘필’(筆)의 의미는
먹의 농담에 따라 빛나기도 하고 담백하기도 하며 사물에 따라 엷기도 하고
깊기도 하다는 ‘묵’(墨)으로 전해진다.
이중 작품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寫)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14)산수화에 관한 이론으로 미학적 내용까지 담고 있는 화론의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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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가가 객관적인 자연 경물을 바탕으로 획득한 관찰
내용물은 창작을 기본으로 하여 대상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더 나아가 이들
을 가공,변화시키는 화가의 상상 작용까지도 심화시킨 것을 뜻한다.이를 통
하여 파악된 자연 대상의 관찰을 통해 화가의 마음속에 형성된 입의(立意)를
나타내게 된다.즉 화가의 자연 체험은 대상을 관찰하고 분석한 후에 거기서
부터 내재된 변화의 오묘한 조화를 파악하고,숨겨진 본성을 이해하는 과정에
서 체득한 바를 표현한다.
형호를 비롯한 옛 화가들은 수없이 많은 사생을 통하여 그 상황과 성질에 대
해 충분히 이해한 후 비로소 개괄되어 만들어지게 된다.
특히 미점법(米點法)을 창안하여 미법산수(米法山水)를 형성하기까지의 창
작 과정을 통한 자연속에서의 사생을 화면에 이입시키는 과정을 살펴본다.
미법산수(米法山水)를 창시한 미씨부자(米氏夫子)15)는 동원(童源)16)의 묵법
에서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기법을 창안하였다.
즉,동원은 겹겹이 중첩된 산과 산봉우리들을 그릴 경우 점을 모아 찍는 것
을 많이 사용함으로서 자세한 경물들의 형태를 보는것이 아닌 멀리서 보았을

15)미부자(米父子)‘미원장(米元章),미우인(米友仁)부자를 말함.부자가 서로 전하여 미법을
발명하여 후세에 전해졌다.아버지 미불은 자를 원장이라 하고 산수 인물에 연운표묘(煙
雲漂泖)로 일가를 이루었다.그는 화사 또는 서화평예론 등의 저서가 많았고 시,서,에 능
하였다. 매우 유연한 인물로 그의 아들 미우인이 아버지의 화풍을 받아 미법을 대성케
하였다.아버지는 대미,아들은 소미라고 세상 사람들이 칭하였다.최석로,『남종회화
사』 (서울:서문당),1994,p69

16)동북원(董北源)(즉,동원 907?~962):자는 숙달(熟達),산수,인물,호랑이와 소 등을 모
두 잘해 아름이 높았으며 특히 산수화에 뛰어나 수묵은 왕유와 같고 착색은 이사훈 같다
고 일컬어졌다.특히 강남의 낮고 부드러운 연산(連山)을 평원으로 나열하고 강남의 강마
을 경치를 부드러운 담묵으로 묘사함으로서 독특한 강남 풍경 묘사의 단서를 열어 놓았
고 수묵산수,문인산수의 시조로 일컬어진다.장언원 ,『중국화론선집』김기주 역,(서울:
미술문화),2002,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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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작은 나무들을 표현하였다.잡목을 그리면 단지 뿌리를 드러내고 점으로
잎을 찍어 높게 하거나,낮게 하고 살찌게 하거나 마르게 하면서 그 형상을
만들었을뿐 세세하고 세밀한 기교는 없다는 것이 동원의 점묘 특징인 것이다.
잎을 점으로 찍는 버드나무를 그릴때도 나무 끝을 둥글게 펴는데에 중점을
두어 산림이 쓸쓸해서 바람을 맞으면서 바람에 날려 흔들린다는 생각이 들도
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묘법은 미부자에게 암시를 주어 미접법을 창안하게 되었는데 처음
죽필에 칠을 묻혀서 써보는데서 문득 묘(描)를 얻었다고 한다.
죽필(竹筆)에 칠(漆)을 묻혀서 글씨를 쓰자하면 속칠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느리게 쓰면 칠이 흘러서 그 흔점이 일일이 떨어지지 않고 연속하여,점이 다
붙었다가 떨어지니 무수한 점의 모습으로 변화무쌍하게 나타나게됨을 발견했
다.
이를 통한 점의 형태를 고안하여 창작의 과정을 통하여 완성시킨 미점은 기
교적 측면뿐만이아닌 정신적 의미도 지니는데,하나의 먹점은 화선지라는 촘
촘한 섬유질 위에 먹의 탄소 입자들이 떠다니는 형상으로 존재한다.마치 먹
색 나무들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검은숲을 상상하도록 이끄는데 먹의 정신성
과 물이 개입하여 자연의 탄생을 이루어낸다고 여겨진다.
산수에서 받은 인상에 근거하여 수묵으로 자유롭게 점을 찍어 안개에 쌓인
수목을 표현하였고 붓가는대로 그림을 제작함으로서 공교하고 세밀함을 추구
하지 않았다.미점산수 이전의 산수화는 모두 자연의 산천 경물을 사실적으
로 묘사하는 것을 숭상하였으나,미씨부자는 간솔한 담묵을 운용하여 구름과
안개가 낀 어렴풋한 풍경의 의취(意趣)를 표현하였다.
따라서 형태보다는 의미를 중시한 산수화법이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수묵 산
수의 정신적인 면모를 한층 더 부각시키는 역할과 더불어,현실에 대한 사상
과 감정의 표현을 위한 화가의 예술 체험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점 또한 큰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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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활 속에서 끊임없는 현상의 관찰과 무수한 예술적 체험을 통하여 여
러가지 표현 방식을 만들어냈듯이,필묵의 기교가 화가의 내적 마음과 조화를
이루며 나타날때 자연의 아름다움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222...본본본인인인이이이 바바바라라라본본본 숲숲숲의의의 이이이미미미지지지

예술미는 현실에서의 아름다운 것과 숭고한 것의 객관적 존재가 인간의 주
관적 견해와 융합된 것이다.17)이러하듯 주변의 불안정한 일들로 인하여 생긴
상념으로 흐려진 마음이 괴로움을 일게 할 시기에 마음을 정화시키고 정서의
안정을 찾고자 찾게 된 자연의 품속은,삶의 지혜와 더불어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행로로서의 공간이 된다.즉,자연의 일부분인 숲속 이미지는 감성을 통
한 접근이었으므로 정신수양을 선행할 수 있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인생(人生)이라고 하듯이 숲속의 식
물들도 작은 씨앗으로 삶을 시작해서 삶을 영위하다 흙으로 되돌아 간다.같
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듯이 숲속 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 또한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기 다양하게 살아간다.
숲의 주를 이루는 존재인 나무는 순리에 따라 사는 삶의 표본이 되는데 ‘어
떤 사물이나 일이 변화의 극단에 이르면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중국사상에서
처럼 수목들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겪으면서 주어진 곳에 뿌리를 내리고
혹독한 자연과의 싸움을 묵묵히 이겨낸후 결실을 맺고 다시 흙의 양분으로
회귀한다.이러하듯 온갖 시련을 견딘 고송의 우람하고 풍성함에서 너그러운
품성을 본받을수 있고 변함없이 창창한 짙푸른 소나무의 우뚝선 모습에서는
선비의 은일한 지조와 기개를 느낀다.나무의 내적 면모에 중점을 두어 나타
난 작품은 ①,②,③ 이 해당된다.

17)체르니셰프스끼 ,『미학 논문선』,(한문판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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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는데 반하여 그 아래에 숨어있는 땅,속
도,물과 양분을 공급하는 거대한 공간으로 존재함을 인식할 수 있다.
특히,흐르는 물소리는 외적 환경과 내적 마음상태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데
한낮에 들을때보다 새벽이나 밤에 듣는 물소리가 감정에 강하게 파고드는 이
유는 시각적 대상으로 감정이입을 약화시키는 낮보다도 온 신경을 물소리에
만 집중시킬수 있는 밤이 정신적 사고를 하기에 적당하기 때문이다.똑같은
계곡 물소리가 심상에 따라 갖가지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인간
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며 심경속 깊이 들어가보면 물의 본
성 또한 느끼게 된다.
또한 투명한 무색의 물은 온갖 빛깔의 바탕으로서 그 깨끗함이 마음속의 더
러움까지 씻어 내리면서 어디라도 마다하지 않고 흐른다.노자는 물에 대해
인격화시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물은 만물을 고루 이롭게 하고서도 다투
지 않는다.그리고 뭇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기꺼이 처하나니 그런 까닭
에 거의 도에 가깝다.”고 말하였다.이는 쉬지 않고 아래로 흐르지만 겉으로
는 유약한 듯 부드러우니 막아서는 것이 있으면 융통성있게 돌아가며 주변
땅의 생김새에 따르는 외유내강(外柔內剛)한 군자(君子)의 모습을 옅볼 수 있
는 덕목이다.
이러한 숲은 사계절마다 각각 다른 느낌으로 전달되는데,봄숲은 보는이로
하여금 활력을 느끼게 하고 여름숲은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하며,가을숲은 맑은 하늘 아래 잎들이 시들어 떨어져서 숙
연함을 느끼게 하고,겨울숲은 가려지고 막혀서 적적함을 느끼게 한다.
아침의 숲은 이슬을 머금어 촉촉하여 사람들에게 상쾌함을 느끼도록 해주고
저녁의 숲은,지는 노을 속으로 스며들어 하루의 반성을 하는 경건함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이러한 변화는 멀리서 바라보아 한 눈에 숲전체의 자취를
살피는 관조적 자세를 행함으로서 알 수 있는데 작품 ⑥은 이와 동일한 시점
으로 바라보아 숲의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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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안개낀 날의 숲은 인위적인 요소들은 배제하고 자연의 품에 순순히
안긴 공간으로 다가오므로,이러한 형상이 뚜렷하지 않은 나무들로 존재하는
숲을 대하면 어느틈에 신들의 공간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다.하늘을 향
해 끊임없이 뻗어나간 나무들 사이에 홀로 있으면 자신의 초라함을 느낌과
동시에 경외감 마져든다.
숲속에서의 양지와 음지,하늘과 땅 또한 경이로움에서 시작한다.즉,인간
앞에 펼쳐져 변화되고 진행되어 나가는 세계를 느낌으로서 인간 자신을 되돌
아보게 하는 것이다.한 생명이 삶을 마감하고 또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
을 반복하면서 그들의 사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흙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
생하며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뭇잎이 떨어지고,그것은 다시 부엽토를
형성하며 바람과 빛을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바위를 풍화시켜 모래와 흙으로
다시 돌려 놓는다.
이러한 숲의 본모습은 물질주의 시대에 살면서 삶을 소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차분하고 조용한 삶의 영위를 가능케하는 요인이 된다.숲을 통하여
인간수양의 기초로서 무위자연한 삶의 상태를 회복하고자 노력한것을 의의로
두었다.
숲속의 공간은 마음의 움직임에 보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마음
이 현재에 머무르도록 도와주고 사유의 과정은 현실 세계와의 단절로 인해
자신과 자연과의 교감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체험을 겪는다.이는 완전한 단절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현실에서의 삶을 살기 위한 재충전의 의미를 뜻하
는 것으로 숲속에서의 사색의 시간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는 의미로
확장된다.
“정신의 최초의 작용에 있어서는 감각이 언제나 안내자가 된다.”고 루소가
말하였듯이 숲에서의 관조적 체험의 기억들은 창작에 자극을 불러일으켜 작
업에 임하게 이끌어주었고,관조적 체험으로 이루어진 자연과의 교감은 경건
함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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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를 살면서 느껴지는 각박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짓눌려졌던
마음은 사유의 여정속으로 한걸음,한걸음 내딛으면서 닫힌 마음이 스스럼 없
이 열리고 자연과의 교감을 시작하면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어떠한 인위도
가하지 않고 스스로 순리에 따른 삶을 지향하는 숲길을 걸으면서 느껴진 자
연의 본모습은,물질주의 시대를 살면서 삶을 소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차
분하고 조용한 삶의 영위를 가능케하는 힘이 되어 주었다.
예술가의 입장에서 항상 자신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고민하던차에 이러한
자연과의 교감으로 인해 생긴 결과물은 창작의 원동력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러므로 숲은 내적 정서의 성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
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이 아니라,전통 수묵산수의 시각에서 현대적인
조형적 능력을 연마할 수 있는 소재로도 큰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에 화가의 눈은 마음의 순수함으로 아무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곽희의 말처럼 먹을 운용하여 창작하는 본인은
화선지 속에 또 다른 숲의 내면세계를 담아내고자 시도하였다.

333...화화화면면면에에에 나나나타타타난난난 숲숲숲의의의 표표표현현현
숲을 통해 형성된 사유의 증거들은 작품속으로 유입되어 표현되면서 작품에
나타난 특징은 두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의도적으로 여백을 남김으로써 표현한 공간적 의미를 형성한 것이고
둘째로는 작은 점의 터치를 이용하여 숲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우선,여백은 작품에 나타난 자연의 이미지 이외의 부분을 공백으로 남김으
로서 표현되어지지 않은 숲의 공간을 다시금 무한히 상상할 수 있는 상상적
공간으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여기서의 여백의 공간,즉 예술적 공간은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경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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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말하므로,회화 공간은 작가의 자유로운 시각적 태도에 의한 심리적
공간으로 화가가 선,형,색채 등 조형적 요소를 수반했을 때 새로운 현상으로
보여지게 된다.이러한 공간은 감성공간(感性空間)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감성공간은 감성지각된 모든 자연이나 사물,그리고 우주질서를 표현하는 장
으로 유동적인 자율성을 강조하는 생성적 공간이며,정신내면의 공간을 의미
하는 것이다.
작품⑨와 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이나 바람,또는 숲속의 깊은 내면을 어
떠한 한계없이 상상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유도하게 된다.여백에서
숲속길을 산책하는 공간을 상상할 뿐만 아니라 나무나 물,혹은 바람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로 인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게되는 것이다.
여기서의 상상은 객관적으로 사물을 반영함에 있어서 동시에 직접 반영되는
사물을 감지할 뿐만 아니라 아직은 감지한바 없는 그러한 사물의 형상도 창
조하게 되는데,흰 백지상태의 여백에서 상상할 수 있는 힘은 숲속을 거닐면
서 느꼈던 감흥이다.
예술은 인간으로 하여금 ‘보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보는
것’이란 눈으로 비친 사물을 보는 일에서 시작하여,나아가 그 사물의 본질을
느끼는 일이라고 하듯이 여백은 자연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또한,마음껏 즐기고 보고 느낀 산수는 모두 ‘가슴 속에 역력히 늘어선다’
혹은 ‘산수의 뚜렷하면서도 넓고 아득한 풍경이 눈과 가슴 속에 저절로 떠올
라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라고 『임천고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자연과
인간이 주객합일(主客合一)의 상태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다. 즉,가슴 속에
산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예술가의 표현적 충동이고,이를 통한 작품으로
인해 관조자는 다시 상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한다.
둘째로 숲이미지 형성을 위해 선택한 점의 의미적 차원을 중요시하였는데,
우주의 삼라만상(森羅萬象)은 점이라는 입자에서 시작되어 점으로 되돌아 간
다고 하듯이 자연에서 태어난 사람 또한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또 새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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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성되고 소멸되기를 거듭한다.
이는 씨앗과 흙,원소 ,등등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체와 동일한 의미로 연결
된다.즉,바람결에 떠돌던 씨앗은 흙속에서 정착하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세
상에 내비취며 작은 싹을 틔우고 자라나기 시작함으로서,나무는 자연의 순환
속에 매년 네번의 커다란 변화를 겪으면서 존재해 나가고 자신의 일부분은
다시 땅으로 떨어져서 흙의 일부분이 되어 자연으로 회귀하는 것이다.이러한
의미를 내포하는 점 하나를 찍기 위한 붓은 에너지를 축척한 생명체의 나 자
신으로 함축되어 나타난다.
화면 안에서 만났다가 흩어지고,생겼다가 없어지는 점들의 중첩효과는 중복
된 이미지로 보여지며,이는 무한한 상상의 공간을 통해 시각적 공간감을 유
도해 낸다.그렇기 때문에 점의 반복된 패턴은 단순한 재현적 묘사가 아니며,
감정이입(感情移入)의 방법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점이 모여 쌓이는 것은 순수한 세계인 ‘자연’과도 의미적으로 연결이 된다.
작품 형성과정에서 먹으로 점의 형태를 만들어 쌓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밀
도감이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함이 아니라,자연이 재탄생되어 가는 과정을 의
미한다.여기에서의 점은 색을 배재한 상태의 점이고 ‘먹’을 이용하였다는 측
면은 자연의 탄생과정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데 점이 표현되는 종이는 나무의
숨결로 만들어졌고,먹은 탄소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서
물과 융합하여 나타난다는 과정이 내적 합일을 이루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점 하나는 전체를 이루는 기초적 단위이기도 하지만,사회라는 거대한 숲에
서 존재하는 사람들의 일상과도 닮아있다.하루하루의 삶이 모여 인생이 되
고,지나온 인생의 수많은 기억들이 쌓여가듯이 하나하나 찍어지면서 숲의 모
습을 이루어간다.
좋은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만든 사람의 내면적인 조화가 있어야 하
고,예술은 마음에 관계된다는 말과 같이 그림은 화가의 기교뿐만이 아니라
그 화가의 내면에 스며있는 인격적 징표로의 의미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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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작작작품품품 분분분석석석

【【【작작작품품품 111】】】 나나나무무무 III

【【【작작작품품품 222】】】 나나나무무무 IIIIII

숲속에서의 사색을 통해 정립되고자 하는 내적 인격형성의 결정체의 의미를
가장 잘 내포한 자연물은 나무이다.뿌리는 어떠한 극한 외적 환경의 변화에
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견딜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기반이 된다.강인한 나무
의 기상은 나약한 자신을 반성하고 일깨워준다.
작품 제작과정을 서술하여 보면 먼저 길이가 짧고 넓은 필에 아교를 풀어낸
물을 듬뿍 적시어 장지에 고르게 펴바른다.축축한 상태에서 즉시,담묵을 두
께가 넓은 붓에 묻혀서 빠른 손놀림으로 두꺼운 곡선을 자유자재로 만들어
가며 화면을 채운다.이리하면,담묵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종이에 스며들어
번지면서 은은함을 더하고,완성된 작품에서 여백이 남겨진다하더라도 흐린
담묵의 변화로 인해,깊이감을 느낄 수 있다.그런 후에 젖은 종이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수목의 이미지를 묘사하고 그위에 담묵과 중묵을 적절히 운용
하여 짧고 간결한 점의 터치를 주면서 조밀한 숲의 형상을 이루어간다.
화면에 나타난 먹점들은 중간부분에 가장 많이 쌓여지고 가장자리를 향하
여 흐린 점으로 변하였다가 사라져 여백에 흡수되는데 밀집되었다가 풀어지
면서 밀도의 변화감을 살리고자 하였다.
군집된 점의 형상들로 이루어진 수목의 이미지는 원경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근경에서 바라본 나무의 이미지와 겹쳐지면서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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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 333】】】 숲숲숲속속속의의의 나나나무무무

생성되고 소멸한 후 다시 부활하는 나무의 신성함에서 경애심(敬愛心)을 느
낀다.이러한 나무의 의향(意向)을 통하여 무한한 창조정신과 강한 집념을 배
우고자하는 취지로 제작에 임하였다.
창작과정이 정신적 수양과 동시에 자연을 재형성하는 체험을 이룬다.그러

므로 여백은 그 자체가 나무의 신령함과 경건함을 느끼기 위한 숲으로의 산
책을 위한 통로로서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종이 자체가 천연색감이 그대로인 황색 미표백된 장지를 선택하여 사용하였
는데 표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종이이기 때문에 나무에게서 얻은 천연재료
를 그대로 살리면서 제작하였다.
여백의 공간을 통해 안개로 둘러쌓인 풍경 속의 수목을 대하며 신령함과 경
건함을 느끼는 상상적 체험을 이루게 된다.
화면의 중간부분에 하늘을 향해 뻗은 나무의 형상을 이미지화시켜 표현하였
는데 형성과정은 【작품 1】,【작품 2】와 동일하고 바탕의 배경은 흐린 담
먹만으로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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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나무 I , 122x155cm , 장지에 수묵 담채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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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나무 II , 122x155cm , 장지에 수묵 담채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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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숲속의 나무 , 122x155cm , 장지에 수묵 담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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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 444】】】 깊깊깊은은은 숲숲숲속속속에에에서서서

점을 통하여 반복된 중첩효과를 이용해서 수목의 울창함을 표상화시켜 제작
한 작품으로서 흐린 담묵의 먹점이 차곡차곡 쌓여 가면서 중묵이 되고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면서 강한 농묵으로 부분적으로 찍어 마무리한다.이렇게 점
을 반복하여 쌓는 행위는 강한 밀도감으로 갚은 숲속의 공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 의미도 내포한다.점하나로 시작된 화면이 전개되어 완성에 도
달할때 즈음이면 수많은 점들이 형성되어 이미지를 이루어 내는데 자연과 우
주의 근원적 요소인 점들의 군집은 나무라는 객체가 모여 숲의 형상을 이루
는 의미를 갖는다.
자연경물을 통해서 구상 활동을 하면서 객관적인 형상관찰로 얻게된 수목의
이미지를 상상 작용을 부과하여 인간과 동일시 하였는데,이는 여백의 공간이
생성적 의미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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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깊은 숲속에서 , 260x320cm , 장지에 수묵 담채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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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 555】】】 바바바람람람부부부는는는 날날날의의의 들들들풀풀풀

숲속에서의 자연물은 하나 하나가 경의의 대상이 된다.즉 나무,돌,풀,등
이들은 각각 다른 일깨움을 주는데,본 작품은 바람에 흔들리는 들풀의 모습
을 통해 받은 의향을 화면 속에 나타내고자 하였다.
바람을 타고 떠돌다가 정착한 씨앗은 어떠한 반항없이 순순히 자기의 자리
를 인정하고 뿌리를 내리면서 삶을 살아간다.
작은 들풀의 이미지는 화면의 중간에 점묘의 기법으로 포치되고 그 외의 공
간은 은은한 옅은 청색으로 여백을 처리하여 놓는다.이 여백의 공간을 통하
여 숲속에 들어서고 그 안에 자라나는 들풀과의 교감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다.사물을 바라보고 그것의 내적 가치를 느끼는 일은 먼저 마음의 안정에서
부터 시작되는데 한가지 사물에만 초점을 두고 다른 헛된 상념이나 걱정,불
안들은 이를 방해한다.
고요한 상태에서의 관조하에 교감이 이루어지고,그로인해 얻어진 감흥을 느
끼며 이를 잊지 않고 현실 생활의 정신적 안정에 힘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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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바람부는 날의 들풀 , 130x96cm , 장지에 수묵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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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 666】】】 안안안개개개 낀낀낀 수수수풀풀풀

숲은 멀리서 바라보면 자연물 객체의 형상은 보이지 않고 안개 낀 숲의 외형
만이 보인다.즉 가까이서 보았을 때에는 느낄수 없었던 땅과 하늘 사이에 중
립적인 양상으로 놓여진 듯한 거대한 숲의 존재감과 나뭇잎들의 색채적 변화
를 인식하게 된다.
살아 오면서 눈 앞에 닥친 일들에만 연연하고 정작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예
측하지 못해 실패를 겪을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다.이는 손가락으로 가리킨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 끝만 보는 좁고 편협된 시야를 갖고서는 세상일들
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의미이므로,나무를 보기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서 전체적인 숲을 볼줄 아는 넓은 식견(識見)을 갈고 닦아 인
생을 살아 나가는데 중요한 깨우침을 얻고 이를 행하기 위해 다짐하고자 하
는 자세로 작품에 임하였다.
화면은 상단의 멀리 보이는 숲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화가의 의취
에 따라 자유롭게 작품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바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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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안개 낀 수풀 , 130x96cm , 장지에 수묵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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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 777】】】 떠떠떠오오오르르르는는는 나나나뭇뭇뭇잎잎잎

가장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의 자연과의 교감을 극대화시켜 화면에 표현
해 보고자 하였다.하루 한걸음도 흙을 밟지 않는 도시 생활에서 치부(置簿)
되어온 자연과의 감흥은 숲을 거닐면서 정신적 충만감을 갖게 된다.
여백의 공간이 가장 많이 드러남으로서 공간적 의미가 깊고 그 위에 일필로
그은 점의 형상은 단순한 점의 표현이 아니라,자아의 투영체가 되어 존재한
다.이 공간은 물을 의미하고 물이 흐르듯이 시간의 흐름 또한 내포하고 있는
데 물이 흘러 가듯이 시간과 인생 또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화면은 거의 비어 있는 듯이 보여진다.왜냐하면 여백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인데,이 공간은 자연의 기운으로 채워져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의미한
다.
화선지는 물방울이 하나 떨어져도 자국을 남기는데 점 하나가 종이에 묻혀
져 형성되는 과정은 이러하다.먹물을 머금은 붓끝이 종이에 닿은 채 붓끝은
멈추어 있으면서 붓이 눌리어 붓털 쪽이 종이에 닿고 점의 모양으로 되었을
때에 붓이 종이에서 떨어진다.그리하여 먹이 점 머리에 고이게 되면서 화선
지에 점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다시 말하자면 점속을 붓이 위에서
아래로 움직여 가서 붓끝이 점 밑까지 이르렀을 때에 화면에서 떨어지므로
밑에 먹이 고이게 된다.
점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선과 면과 점이 동시에 순환함을 알 수 있고
이는 자연의 순환된 질서의 모습과도 상통된다.모든 주변부가 비어 있는 거
의 백지 상태나 다름없는 공간에서의 몇 개의 작은 점들은 하나 하나가 우주
의 질서를 담고 있는 과정으로 생긴 결과물로서 생명의 근원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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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떠오르는 나뭇잎 , 50x72cm , 한지에 수묵담채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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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 888】】】 나나나무무무아아아래래래

숲속 무성한 나무아래 그늘에서의 사색은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준다.
시원한 그늘에 의지해 바람의 청량감을 느끼고 햇살의 맑은 기운을 받아들
여 평온의 여정에 도달한다.이러한 느낌은 회색의 분위기를 이끈 배경 화면
으로 나타나고 그 안에 두 그루의 나무가 어렴풋이 존재한다.
원색(原色)은 일상의 자질구레함과 범속한 욕망들로의 존재를 가리키는데
이런 색이 소멸된 것이 흑색이고 먹빛을 의미한다.승려의 장삼(長衫)빛이 회
색인 것도 순수하고 검소해서 내면의 정신적 깊이를 느끼고자 하는 귀결(歸
結)일 것으로 여겨진다.
평형의 마음 상태를 낳도록 이끌기 위해 회색의 분위기를 좀 더 맑고 담백하
게 내도록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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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 나무 아래 , 130x96cm , 장지에 수묵 , 2004



- 34 -

【【【작작작품품품 999】】】 비비비온온온 후후후의의의 연연연못못못가가가

물은 땅에서 솟아나와 흐르다가 공기에 합류되면서 비의 형태로 내려온다.
비온 후의 수풀은 자욱한 안개와 풀숲에 맺힌 이슬들의 촉촉함으로 마음마
져 상쾌하게 만든다.초록은 더 짙어보이고 작은 먼지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
처럼 깨끗한 숲의 모습을 대하면서 모든 속세의 때를 벗고 새로운 마음을 다
지는 계기를 갖게 된다.
물은 숲속의 모든 먼지와 때를 자신의 몸으로 씻어내고 더러움을 자초하지
만 스스로 침전물을 제거하는 정화를 행함으로서 다시 본래의 맑음을 유지한
다.고요히 자신이 양보하며 유유히 흐르는 물의 정신으로 현실에서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진다.희생과 봉사를 행하기 위해서는 물의 강
하고 넓은 덕을 쌓아야 이룰 수 있음을 깨우치고,삶 속에서 이를 실천하려는
자세로 작품에 임하였다.
화면에서 보이는바와 같이 구불거리는 짧은 선을 그어 작은 식물들을 표현
하였고 고의적으로 흔들리게 선을 그어 물가에 비춰지는 수풀의 이미지를 나
타내었다.



- 35 -

[작품 9] 비온 후의 연못가 , 72x77cm , 한지에 수묵담채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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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 111000】】】 떨떨떨어어어지지지는는는 낙낙낙엽엽엽들들들

사계절 중 가을의 숲속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 느껴진 감흥을 화
면에 담아낸 작품이다.가을의 현란한 색채를 음미하는 것이 아닌 자연의 순
환적 질서를 통해 낙엽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울긋불긋한 강렬한 생명은
거두지만 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흙의 일부분이 되어 자연으로 회귀
(回歸)한다.
인생에서도 가장 행복하고 영화로운 순간은 시간의 흐름이 안타까울 정도로
빠르게 느껴지지만 괴로운 역경의 순간들은 시간의 재촉을 서두르게 되는데,
나무의 가장 마지막 자락에 붙어 있는 나뭇잎에게서 노경(老境)의 진리를 느
꼈다.
사람의 일생 또한 소년기를 지나 청년기가 오고 다음의 노년기가 오면서 죽
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늙어서 노경에 접어들면 젊을때의 체감(體感)과 기욕
(嗜慾)이 왕성하지는 않으나,여유로움과 인생을 한걸음 물러나서 볼 줄 아는
총명함이 생긴다고 한다.
자연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하고 담담하게 땅으로 떨어짐을 받아들여 또 다
른 생명으로의 탄생을 기다리는 낙엽의 모습은,인생의 여정을 행해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보다 여유로운 마음과 기다림을 갖도록 하고,서리가 내린 후에
얼음이 어는 것처럼 참다운 노경을 이루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화면에 작품을 형성하기 전에 먹을 가는 시간을 갖음으로써 조용하게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잡념들을 떨쳐내며,떨어지는 낙엽을 통해 얻어진 교감
의 순간을 되새겨 보는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
가로 폭보다는 세로 폭이 긴 족자형태의 화면의 구성으로 상단에서 하단으
로 나뭇잎이 떨어지는 동세의 효과를 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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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 떨어지는 낙엽들 , 84x38cm , 한지에 수묵담채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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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결결결 론론론

예술적 표현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고 대화할 수 있게 하
는 힘을 부여한다고 한다.본 연구자는 자연을 통해 감흥하고 자아실현의 발
로로 삼을 수 있었던 사물의 관조적 접근방식을 도입하여,이를 회화화시킨
숲의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동양사상적 자연관을 연구하여,동양인들의 보편적인 사유의 방식을
짚어보고 이를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표현한 옛 선인들의 창작 정신을 분석
검토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이 조형언어로 함축되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하였으며 그 결과로 여백과 점이 화면에 나타나게 되었다.점묘로 인해 표현
된 숲이미지를 여백의 공간에 어우러지도록 제작하여 중첩으로 인해 뭉개져
흐릿하게 보이는 숲의 단면들을 표현함으로서,형상의 외형보다 내적인 면에
더 치중을 두었다.
점과 여백은 분리하여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차원으로 존재하
고 하늘과 땅,습하고 건조함이 공존하듯 자연질서의 조화로움이 내포되어 있
다.
수묵의 정신성은 『필법기』(筆法記)의 육요(六要)중 사(寫)를 끌어내어 연
구하여 본인 작품에서 중요한 조형 기법의 근원인 미점산수(米點山水)의 형
성 과정에 도입하여 서술하였다.
점의 형태를 고안하여 창작과정을 통하여 완성시킨 미점법은 풍경을 사실의
묘사로 보지 않고 어렴풋한 풍경의 의취(意趣)를 표현하고자 하는 화가의 의
도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탐구과정을 통하여 자연을 통한 자아탐구와 그 과정에서 생성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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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물로 회화 창작이 가능할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앞으로의 삶의 인생관이나
작업관까지 형성시키는 가치를 부여하였다.
또 동일한 반복적 조형기법은 깊이 있는 작업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
에서는 자칫하면 기법적인 한계에 빠질수 있는 우려를 낳게됨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형식보다는 내용의 본질에 치중하는 진지한 탐구정신으로 인한 작
업관이 정립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사물을 통하여 받아들인 감정의 인식체계를 효과적으로 화면에 표현하기 위
해서는 창조적 사고와 더불어,건실한 이론적 기반을 통찰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본인이 생각하고 의도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한 작품 발표를 통해서 자신만
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분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의 과제
는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반복하여,미처 접근하지 못했던 분야들을 수용하며
더 폭넓은 작업 정신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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